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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제: 쌀의 자급 유지와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 방안 

<회의순서>

1. 기존 연구 보고서 review

2. 자유토론

 

3. 정책과제 제안

4. 국회 세미나 개최안



회 의 록

(쌀 자급에 관한 자유토론)

○ 쌀자급 관련 연구는 농협중앙회에서는 농협경제연구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과제는 홈

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. aT센터는 가공용쌀(주로 MMA 물량)을 지자체에 넘기는 일을 

담당하고 "쌀가공협회"쪽에서 실무를 담당한다(위남량, 김기붕). 

○ 2년 이상된 구곡(재고미)은 최근 쌀 생산량 하락으로 거의 방출시켜 소진한 상태. 부족

분은 수입쌀로 메꾸고있다. 쌀 비축량을 전 국민 소비량의 17%정도로 권고하고 있기 때문

에 “쌀 생산이 많이 된다는 표현”은 문제가 있다(문헌팔). 2002년부터 대북쌀 지원하기 시

작하여 2007년까지 연간 40-50만톤으로 방출되었다가 2008년부터 대북지원 중단으로 

2010년까지 생산량이 누적되었다.

(이철호 이사장님이 작성한 쌀 비축량 확보방안에 관한 논의)

○ 생산량을 늘리는데(농지확보의 어려움) 한계가 있다. 타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낮아서 

직불제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한다. 쌀값은 물가상승률과 소득 감소분을 보상해 주어야 한

다. 또한 쌀값 조사체계와 발표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. 현재 1가마니 80kg 기준의 쌀 가

격 발표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10kg, 20kg으로 소단위로 바꿀 필요가 있다(위남

량).

○ 먼저 자급률 목표치를 정하고 대책을 간구해야 한다. 그런 후 필요한 농지면적을 계산해

서 확보하고 식용쌀의 감소로 소비가 한계에 부딪히면 대북용, 가공용으로 가야하는 전반적

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(위남량).

○ 작년 쌀 생산량이 잠정적으로 390만 톤으로 떨어졌다. 품질을 강조하다보니 생산량이 

감소했고, 벼농사는 85%가 1ha 미만의 소농으로 가족 먹거리 생산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

는 현실이다. 현재 젊고 지식을 가진 농업인들은 채소, 잔디, 나무 등 소득이 좋은 업종으로 

빠지고 어르신들만 농사를 짓고 있는 현실이다(위남량, 문헌팔).

○ 정부는 농업에만 치우쳐서 지원하지 말고 농촌사회 복지에 지원해야한다. 농촌의 소득이 

도시근로자와 맞먹을 정도가 되어야 농업이 살고 농촌이 산다. 현재는 농촌근로자의 소득은 

도시 근로자의 60%정도로 약하다. 총체적인 책임을 농림수산식품부가 맡을 수 없다(문헌

팔).

(국회 세미나 개최 건)

○ 최대한 빠른 시일 내(4월 중순 논의)에 국회에서 실시하자. 총 주제(정책, 소득, 공급, 수

요 전반적인 내용)를 한 분이 발표하고, 나머지는 섹션별로 발표하자.


